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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티스트꿈꾸는미래예술가들을응원합니다

호남예술제무대에

마술을부리듯…바이올린 연주

소고와함께 제자리돌기

예술의혼을담아

남다른분위기 춤선

광주일보사가주최하는제64회호남예술제의열기가절정에달하고있다.국악,무용등다양한부문에참가한

예술꿈나무들이저마다가꿔온실력을아낌없이선보이고있다.아티스트의삶을꿈꾸는꼬마예술가들의열

띤경연현장을화보로엮었다. /최현배기자choi@ 김진수기자jeans@kwangju.co.kr

광주교대목포부설초등학교6학

년이주현양이바이올린을연

주하고있다.

아름다운군무로무대를가득채운나주초등학교학생들.

화려한상모돌리기와함께소고놀이한마당을선보인

용주초등학교4학년홍준서군.

한국창작무용 부문에 참여한

광주예술고등학교 조은빛 양

의독무.

진월초등학교박규리양외6명이선보이는가야금병창.


